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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자(2018년)한국인 출국자(2018년)

장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 비자 유형

A(외교, 공무, 협정)

B(사증 면제, 관광)

C(일시 취재, 단기 방문, 단기 취업)

D(문화 예술, 유학, 기술 연수, 일반 연수, 취재, 
종교, 주재, 기업 투자, 무역 경영, 구직)

E(교수, 회화 지도, 연구, 기술 지도, 전문 직업, 
 예술 흥행, 특정 활동, 비전문 취업, 선원 취업)

F(방문 동거, 거주, 동반, 재외 동포, 영주, 결혼 이민)

G(기타)

H(관광 취업, 방문 취업)

한국인 무사증 출국, 외국인 무사증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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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사증 출국, 외국인 무사증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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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출입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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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 수(명)

중국 156,848

일본 4,469

스리랑카 3,878

인도 3,820

파키스탄 2,491

타이 71,506

네팔 8,649

인도네시아 6,887

말레이시아 3,798

미얀마 6,307

타이완 2,486

방글라데시 2,728

베트남 47,964

미국 19,848

러시아 18,638

우즈베키스탄 18,486

카자흐스탄
13,356

몽골
11,781

캄보디아 9,523

필리핀 8,988

캐나다 4,588

프랑스 1,971

독일 1,334

영국 1,336

우크라이나 1,298

이집트 991

남아프리카 공화국 866

키르기스스탄
1,688

오스트레일리아 1,519

외국인 입국자

한국인 출국자 및 외국인 입국자 추이

그래프는 외국인 입국자와 한국인 출국자 수의 추이를 보여 준다. 외국인 입국자와 한국인 출국자 수

는 1960년까지만 해도 각각 만 명을 넘지 못했다. 외국인 입국자는 1970년에 10만 명, 그리고 1983

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05년에는 500만 명, 2012년 1,000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 외국

인 입국자는 약 1,563만 명이다. 최근 상승세가 꺾인 것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사드) 배

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인 출국자는 1973년에 10만 

명, 1988년에 100만 명, 2000년에 500만 명, 2006년에 1,000만 명, 2016년에 2,000만 명을 넘어섰으

며, 2018년 현재 약 2,895만 명이다. 전통적으로 외국인 입국자 수가 한국인 출국자보다 많았었다. 즉, 

1988년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입국자는 한국인 출국자 보다 2배가량 많았다. 하지만 1989년에 국민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되면서 한국인 출국자 수는 외국인 입국자를 앞질렀으며 한때 경기 불황으로 주

춤하기도 했지만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한국인 출국과 외국인 입국을 출입국지별로 살펴보면 2018년 현재 한국인 출국자 상당수가 인천공항

(74%)을 통해 해외로 나가며 다음으로 김해공항(14%), 김포공항(4%), 부산항(2%)을 이용한다. 외국인 

입국자 또한 다수가 인천공항(69%), 김포공항(7%), 인천항(3%) 등 수도권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며 김해

공항(8%), 제주공항(5%), 부산항(3%)을 이용하기도 한다.

인적 교류

세계화 시대에 들어 물자, 자본, 정보, 기술 등이 초국적으로 이동

함에 따라 사람 또한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과거 해외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특정 부류의 소수에 국한되었으

나 지금은 다양한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새로운 삶

을 개척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과거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교

관, 외국 기업 주재원, 주한 미군, 화교로 국한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 다양해졌

다. 게다가 외국인 주민의 수가 부쩍 늘었으며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

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외국인 주민 중 다수가 정주 의사를 

가지고 있어 한국 사회는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지도에서 선들은 2017년도에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수를 그 체

류 기간에 상관없이 국적별로 표시한 것이다. 입국자 수는 중국, 일

본, 타이완, 미국, 타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러시아 순으

로 많다. 중국 국적 입국자는 약 490만 명 그리고 일본 국적 입국자

는 230만 명으로 이들을 합치면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절반이 넘는

다. 다음으로 타이완과 미국 입국자가 90만 명대 수준으로 많고, 나

머지 국가들은 50만 명 미만으로 격차가 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의 출입이 잦

다. 또한 광복 이후 냉전 시기에 걸쳐 우호 관계를 맺어온 미국과 인

적 교류가 활발하다.

법무부(2018)

법무부(2017)

장기 체류 외국인의 출신 국가 및 무사증 출입 가능 국가

출국과 입국

한국인의 출국과 외국인의 입국 현황을 통해 세계화의 흐름 속에

서 국경을 넘나드는 인적 교류를 민간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

부는 인적 교류가 용이하도록 2017년 말 현재 세계 106개 국가와 

사증(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다. 이중 일반 여권 소지자에게도 사

증을 면제하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수는 69개에 달한다. 또한 한

국은 국제관례, 상호주의, 국가 이익 등을 고려하여 무사증 입국 허

가 대상 국가를 따로 지정하고 있다. 외교 · 관용 여권을 요구하거나 

체류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지만 교류 활성화를 위해 48개 국가 혹

은 지역 출신 국민에게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아

시아 6개, 아메리카 7개, 유럽 11개, 오세아니아 13개, 아프리카 · 중

동 11개). 역으로 외교 · 관용 여권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추가적인 서

류를 요구하기도 하며 체류 가능 기간 또한 상이하지만 한국인이 무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곳은 2017년 현재 아시아 10개, 아메리카 

8개, 유럽 19개, 오세아니아 13개, 아프리카 · 중동 9개 등 총 59개 

국가 또는 지역에 달한다. 

위 지도는 2017년 한 해 동안 장기 체류 비자로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목적으로 들어 왔는지를 보여 준다. 체

류 목적은 소지하고 있는 비자로 파악할 수 있는데, 8개 유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A형(외교, 공무, 협정), B형(사증 면제, 관광), C형(일

시 취재, 단기 방문, 단기 취업), D형(문화 예술, 유학, 기술 연수, 일

반 연수, 취재, 종교, 주재, 기업 투자, 무역 경영, 구직), E형(교수, 

회화 지도, 연구, 기술 지도, 전문 직업, 예술 흥행, 특정 활동, 비전

문 취업, 선원 취업), F형(방문 동거, 거주, 동반, 재외 동포, 영주, 

결혼 이민), G형(기타), H형(관광 취업, 방문 취업)이 그것이다. 장

주요 출신 국가별 대한민국 입국 외국인 추이

통계청(2017)

법무부(2017)

김장 축제

기 체류 비자 외국인 입국자는 중국이 약 15만 7천 명으로 가장 많

은데 재중 동포(조선족)가 친지 방문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국 다음으로는 타이가 약 7만 2천 명, 베트남 

약 4만 8천 명, 미국 약 2만 명, 러시아 약 1만 9천 명 그리고 우즈

베키스탄 약 1만 8천 명 등이다.

2017년 현재 외국인 주민의 수는 약 186만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 약 6만 5천 명으로 0.15%에 불

과했던 것에 비춰 볼 때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양적 성장과 더불어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적 특성 또한 변하였다. 우선 출신 국가가 다양

해지고 구성이 바뀌었다. 1990년만 하더라도 타이완인이 등록 외국

인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미국인 그리고 일본인 순으로 많았으며 

이들이 거의 전체 90%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중국인이 절반

을 넘게 차지하며 다음으로 베트남인, 타이인, 미국인, 필리핀인 순

으로 변하였다. 주로 재중 동포(조선족)로 구성된 중국인의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1992년 한중 수교를 바탕으로 중국의 개혁 개방에 따

른 인력 송출을 장려하는 정책과 우리나라의 생산직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외 동포의 우선적 채용 정책이 맞물린 덕이다.

이주 목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과거 상당 기간 동안 

외국인 이주민은 화교를 제외하면 외교관, 주한 미군, 외국 기업의 

주재원과 그 가족이 다수였으나, 1990년대 이후 단순 노무직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민, 외국인 유학생이 주요 이주 목적별 유형이 되

었다. 여전히 남성보다 적은 수이지만 한국인 결혼 대상자의 부족 그

리고 가사 · 육아 도우미, 간병인 등 서비스 인력에 대한 수요로 인해 

다수의 여성이 이주해 왔다.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해외 동포의 대거 

유입과 탈북자라 불리는 북한 이탈 주민의 지속적 유입은 여타 선진

국과는 다른 우리 사회의 특수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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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3       4,390
인천광역시

27,259       6,547
충청남도

1,543       343
세종특별자치시

8,650       1,769
전라북도

5,904       1,509
광주광역시

14,861       1,828
전라남도

39,778       5,099
경상남도

13,245       1,656
부산광역시

7,756       1,462
울산광역시

8,462       1,757
대구광역시

22,798       3,485
경상북도

15,741       3,346
충청북도

5,315       1,213
강원도

6,634       2,118
제주특별자치도

2,006       820
대전광역시

43,365       26,712
서울특별시

144,869       44,159
경기도

독도

울릉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55,769       49,493
인천광역시

59,745       45,502
충청남도

3,699       3,098
세종특별자치시

24,400       25,703
전라북도

17,734       16,827
광주광역시

29,570       26,201
전라남도

71,812       44,967
경상남도

34,014       30,471
부산광역시

19,329       15,184
울산광역시

22,252       20,486
대구광역시

47,666       36,516
경상북도

35,012       26,483
충청북도

15,070       16,201
강원도

13,877       11,895
제주특별자치도

12,715       15,834
대전광역시

193,569       223,102
서울특별시

337,878       269,163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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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계 포함) 베트남 필리핀 타이 미국 일본 기타

국내 외국인 주민들의 지리적 분포는 균등하지 않다. 전국적 분포

를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은 서울 남서부 그리고 수

도권과 동남권의 산업 단지 일대에 편중되어 있다. 반면 유학생 비

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한국계 중국인은 서울의 강북 대학가와 천

안 · 아산 지역 그리고 경상북도 경산시 등 대학 도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베트남인, 필리핀인, 타이인은 서로 유사한 분포 패턴을 

보이는데 수도권과 동남권의 외곽 지역에 거주한다. 특히 비한국계 

중국인과 베트남인은 결혼 이주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촌락 

지역에도 적지 않으며 전국적으로 보다 고른 분포를 보인다. 반면 미

국인의 분포는 사뭇 다른데 서울 강남권과 성남 분당에 주로 분포해 

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취업자의 경우 전문직 비중이 높은 선진국 

출신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많은 지역에, 단순 노무직 비중이 높은 

개발 도상국 출신은 제조 · 건설업체가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대한민국 내 외국인 주민의 체류 목적은 크게 단순 노무직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전문직 인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출

신 국가별로 체류 목적에 있어 쏠림이 있고 해당 목적과 관련한 기능

이 특화된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외국인 주민 중 남성은 약 99만 명, 여성은 약 87만 명으로 남성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다. 하지만 각종 서비스업이 발달한 서울의 경

우 외국인 주민 중 여성의 비중이 더 높다. 또한 결혼 이주민의 비중

이 높은 농촌 지역 또한 여성의 비중이 여타 지역에 비해 높다.

외국인 근로자는 2017년 현재 약 148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26.7%에 해당한다. 과거 외국인 

근로자는 교수, 회화 지도, 연구, 기술 지도, 전문 직업 등 전문 인력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임금 상승으로 인한 내국인 기피로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단순 노무직 근로

자가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단순 노무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인력 정책으로는 고

용 허가제와 방문 취업제가 시행되고 있다. 2004년 도입된 고용 허가제는 국내 기업이 인력 도입 계약을 

채결한 국가의 인력을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면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

는 제도이다. 반면 방문 취업제는 해외 동포 인력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2007년 도입되었

으며 이를 통해 들어온 근로자의 대부분은 재중 동포(조선족)이며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한다. 

주로 선진국 출신인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는 대도시에 거주하며 출신 국가별로 특정 지역에 집중 거주

지를 형성하기도 한다. 서울시의 경우 프랑스인은 서초구 서래마을에, 일본인은 용산구 이촌동에 집중적

으로 거주한다. 반면, 단순 노무직 외국인 근로자는 공업 단지 인근 주택 지구에 거주하는데 사례로, 안

산시 원곡동, 남양주시 마곡지구, 시흥시 정왕동, 대구시 달서구 등이다. 한편 요식업, 가사 · 육아 도우

미, 간병인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재중 동포는 대도시의 저렴한 주거 지역에 집중 거주하기도 한다. 서

울시의 경우 구로구 가리봉동과 구로동, 금천구 독산동, 영등포구 대림동 등이 그 사례이다.

외국인 주민 전국 분포

주요 국적별 외국인 주민 밀집 지역

외국인 주민 외국인 노동자

출신 국가별 외국인 노동자 분포(2017)

인천 차이나타운 대림동

행정안전부(2017)

중국인

1순위

2순위

3순위

베트남인

경기도 안산시 53,867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1,306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47,104명

경상남도 창원시 6,575명
경기도 화성시 5,893명
경상남도 김해시 5,732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3,584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2,837명
경기도 성남시 2,265명

경기도 화성시 2,942명
경기도 안산시 1,680명
경상남도 김해시 1,555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1,087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750명
충청남도 아산시 559명

경기도 화성시 7,443명
경기도 포천시 3,080명
경기도 김포시 2,910명

미국인 필리핀인 일본인 타이인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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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국가별 결혼 이민자 분포(2017) 다문화 가족 자녀

결혼 이민자, 혼인 귀화자 국적별 추이(2007-2015년)

국적별 다문화 가족 자녀 수 추이 시도별 다문화 가족 자녀 수 추이

연령별 다문화 가족 자녀 수 추이

결혼 이민자 다문화 자녀

외국인 근로자의 대거 유입과 함께 주목할 변화는 결혼 이민자의 증가이다. 결혼 이민자는 과거에도 있

었기 때문에 새롭다고 할 수 없지만 1990년 중반 이후 아시아 출신 결혼 이주 여성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

하면서 그 수적 규모가 예전에 비해 훨씬 커졌다. 지도는 체류 자격을 따지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외국인 주민을 성별로 그리고 출신 국가별로 표기한 것이다. 2017년 현

재 전체 결혼 이민자 수는 16만 명 정도이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분포해 있다. 여성의 비중이 80.9%로 

절대적으로 높으며 출신 국가는 중국(41.2%), 베트남(24.6%), 일본(7.0%), 필리핀(6.5%) 순으로 많다.

결혼 이민자는 가족 구성을 변화시켜 다문화 가정을 꾸릴 뿐 아니라 이들은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귀화

하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중요성이 크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218개의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안녕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해 한국어 지

도, 통번역 서비스, 문화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학교 교실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2017년 현재 외국인 주민 자녀(국제결혼 가정 자녀)

는 22만 2천 명에 달한다. 이중 귀화자 및 외국 국적자의 자녀로서 

우리나라로 온 사람은 1만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우리나

라 안에서 출생하였다. 이들 외국인 주민 자녀의 성비는 여성 100

명 당 남성 104.5명 수준이다. 거주 지역은 경기도 25.4%, 서울시 

14.0%, 경상남도 7.5%, 경상북도 6.2% 인천광역시 6.1% 등으로 절

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연령별로는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51.7%로 절반을 넘는다. 하지만 초등학교 연령대(7~12세)

가 36.8%, 중학교 연령대(13~15세)가 7.1% 그리고 고등학교 연령

대(16~18세)가 4.4%로 적지 않으며 해가 갈수록 취학 연령대의 비

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와는 다른 문

화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문화 의식을 함양하는 노력이 대한

민국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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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2017)

행정안전부(2015)

여성가족부(2019)

행정안전부(2017)

* 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 중 결혼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자녀에 대한 통계를 기초로 지도화함.  

또한 미성년에 해당하는 0-18세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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